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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주민 등 200명 관
람 성황

▲ 지난 20일 진안문화의집에서 진안초 오케스트라의 제4회 정기연주회가 열려 주민에게 연
주를 들려주고 있다.

진안초등학교(교장 이상석)는 농촌학교로 지난 2012년 교육부로부터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학교로 선정받아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매년 정기연주회
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20일 진안문화의집 공연장에서 개최되었으며, 김귀자 진안교육
장, 진안초총동창회 윤석정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학부모, 재학생 등 2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제4회 정기연주회를 갖게 되었다.

진안초 오케스트라단은 2학년부터 6학년까지 7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병택 교사의 지도 아래 매주 수요일 방과 후에 2시간씩 14개 악기 지도강
사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 1년 동안 배운 곡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전국예술교육페스티벌에 전북대표로 참가했고 전북
학생음악페스티벌에서는 1등급의 수상을 했다. 올해도 전북학생음악페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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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에 참가해 2등급을 수상했다.

진안초 오케스트라단은 문화예술생활에 취약한 농촌지역 학들에게 다양한 
악기를 접하고 배울 수 있게 해 아름다운 심성과 음악성을 계발하는데 도움
이 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재능기부를 통해 주민이 접하기 어려
운 오케스트라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풍부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진안초 오케스트라단은 지난 2012년부터 교육부 지원금으로 운영 해
오다 지난해부터 지원이 끊겨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청, 진안군과 용담댐수
자원공사, 국방부 직할부대 등과 여러 기관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으로 운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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